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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11:7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외친 것이 종려주일의 어원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받으신 겸손한 영광의 순간이자,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세 가지 이미지와, 예수님과 군중 사이의 세 가지 다른 관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번째 이미지는 “나귀” 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금의환향할 때 멋지게 치장한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볼 품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상징하시기 위해서 

볼 품 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슥 9:9)  

 

두번째 이미지는, 군중들이 깔은 겉옷 카펫입니다. 겉옷으로 깔은 카펫은 로마 황제가 걸었던 레드 카펫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세번째 이미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구약시대부터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였습니다. (레 23:40, 느 8:15) 왕이나 

정복자가 귀환할 때 이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개선하는 로마 황제처럼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왕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군중들은 서로 짠 것처럼 예수님을 로마 황제와 같이 환영했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셨고, 군중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환영했습니다. 두번째 차이점은, 군중들은 로마 황제와 
같은 영광스런 왕의 모습을 기대하는 데 비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겸손한 왕의 모습을 추구하셨다는 점입니다. 세번째 

차이점은, 군중들은 외적 모습에 집중하는 데 비해, 예수님은 내적 순결함을 더 크게 바라보셨다는 점입니다.  

 

영광과 고난이 혼재된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지 깊이 깨닫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과 섬김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에 가장  쓰라린 고통은 배신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배신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아직 우리 속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두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쉽게 얻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 하기는 

쉽습니다만, 진정으로 그 내면으로부터 겸손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겸손해 지려면, 나귀 타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설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 2:6-11) 진짜 영광은 내가 얻으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 헨리 모리슨 선교사 이야기  

 

적용을 위한 질문 
1.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배신자까지 품으신 모습에 잘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권면에 응하실 수 있으십니까? 

2.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은 나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겉으로만 말고, 속마음까지 겸손 하려면 우리는 어떤 것부터 

실천해야 할까요? 

3. 내가 스스로 영광을 추구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